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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잔디밭 기도굴에서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월명동에 왔으니 뭐라도 깨닫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무엇이든 그냥 깨달아지는 것은 없다’는 감동이 왔

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깨달음은 몸부림이다. 행함이다. 

모든 것을 행함으로 몸부림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도 진정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생각과 마음으로 깨달은 것은 

자기 주관적 깨달음일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깨달음일 수도 있고, 

내가 준 깨달음일 수도 있다. 

분별하여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또한 내 안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려면 

내게 집중해야 한다. 

나의 심정과 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깨달은 것이 내 생각을 받은 것이다. 

나의 생각과 정신을 받아야 내가 된다. 

신이 된다. 변화된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정신을 받느냐?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 중심이다. 

오직 나의 말씀에 중심하여 

한 마디 한 마디 너의 영, 혼, 육, 

마음, 정신, 뇌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래야 네 영이 변화되

니까. 

정신을 바꿔라. 갈아엎어라. 

내 정신으로 마음을, 생각을 굳건히 먹어라. 

마음과 정신을 아주 무섭게 변화시켜라. 

변화하라 하니, 너희 정말 변화되었다. 잘 했구나. 

그런데 너희는 이 변화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

(“소망으로는 영원까지 가기 원해요. 매일 변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활 가운데 잃어버릴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에요.”)

그래, 순간 나와 일체되어 변화하는 것은 비교적 쉽

지. 

그러나 유지가 어려운 것이다. 

발전이 어려운 것이다. 

차원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순간 변화는 잠시 변신이다. 

변화는 유지되고 지속적이고 

늘 발전, 차원 높여 가는 것이다. 

순간 변화, 잠시 변신은 아주 일시적이지. 허무하

지.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몸부림을 쳐야지. 행해야 곤고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절대 허무한 존재가 아니며, 

곤고함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나의 사랑은 일시적 사랑이 아니며 

순간 좋아서 주는 사랑이 아니다. 

영원불변, 일편단심이다. 

이것이 너희 각자를 향한 내 사랑이다. 

순간 변화하여 차원이 높아졌다고 하자. 

높은 행함을 받은 영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기분이 아주 날아다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육이 잠시 행하다 말고, 

변화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 육의 행실과 정신은 다시 원점으로. 

한번 그 차원을 맛본 그 영은 어떨까?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안타까워 미친다. 

아주 못 견딘다.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영 생각하며 영 위해서 행해야 돼. 

실상 영이 답답하면 네 육도 답답해져서

곤고함이 머리를 드니까. 



누구든지 행하는 것만이 유익이다. 

어려워도 자꾸 행해야 더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나와 뛰는 맛이 날 것이다. 

내 말은 진심이니 듣고, 믿고, 감사와 순종으로 행

해라. 

나와 사연을 만들자. 사랑해. 

희망과 사랑으로 끝까지 가자. 안녕. 

행하는 자의 주 예수 그리스도.


